
구약 정독 / 욥기 / 71

31장. 욥의 마지막 변호 

욥은 앞의 두 장에서 자기의 고난과 수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각각 살펴보았

다. 이제 3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여기서 욥이 자기 저

주의 형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때문에, 일견 욥의 세 친구와 비슷한 태도로 비추기도 한다. 그

렇지만 자기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7-34절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부르는 부분(4-6, 35-37절) 사이에 놓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욥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실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부분인 38-40절에서는 자기의 죄가 더 있

을 것을 인정하고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바리새인의 외식과는 그 모습이 다르다.

여기 이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욥은 자기가 자기의 눈과

언약을 세우고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전하게 지

킨 사실을 간음죄와 관련한 이러한 덕목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그가 눈으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서 심판하실 것이다.

욥은 눈만이 아니라, 길과 걸음, 발 등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하나

님께서는 그의 길을 살피고 걸음을 세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욥

의 친구들의 생각, 즉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생각과 같다. 욥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

한 정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였다.

31:5-34에서는 저주의 형식을 사용하여서, 만일 자신의 죄가 밝혀지면 그러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

할 것이라 선언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목록은 열 가지이다.

(1) 마음의 탈선 (7-8절)

(2) 간음 (9-12절)

(3) 종들에게 불의하게 대함 (13-15절)

(4)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음 (16-20절)

(5) 고아를 함부로 대함 (21-23절)

(6) 재물을 의지함 (24-25절)

(7) 일월성신 숭배 (26-28절)

(8) 원수를 미워함 (29-30절)

(9)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음 (31-32절)

(10) 위선 (33-34절)

자기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 저주의 형식까지 사용한 욥은, 더 나아가서 자기의 말에 자기

의 서명을 써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출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백 선언에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이다(31:35).

욥은 자기가 그릇 행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하였다. 하나님뿐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증인으로 삼아서 자기의 무죄를 호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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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과 실천:
자기 결백을 주장한 욥의 호소 

31장에서 욥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는 세 친구를 향하여
말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도덕적 행위 열 가지를 말한다.
그러한 행위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말한다.
욥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의 선행에 근거하여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

다. 그는 친구들의 비난과 고소에 대하여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말을 하였
다.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경향이 많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고,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는 태도로
넘어간다.
19장에서 여호와를 자기의 구속자로 삼고 호소한 욥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자기의 호소를 맡겼다. 서명하여 맡긴 욥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하실지는 엘리후의 이야기 후에 잘 배울 수 있다.


